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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

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

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

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

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

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

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

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

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

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

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

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

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

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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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

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

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

慕)” 경마에서 운남 시쐉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

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

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

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

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

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

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

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

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

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

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

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

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

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

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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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산협곡속의 두룽족

두룽족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중의 하나이다. 주로 운남

성 서북쪽 공산（贡山）자치현의 두룽강（独龙江）협곡량안과 북쪽의 노강（怒江）량안

에 분포되여있다. 2000년 전국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두룽족의 인구는 도합 7

천여명이다.

두룽족은 고대 남쪽으로 이주한 저강인（氐羌人）에서 비롯되였고“두룽”이라

고 자칭했다. 한문력사책에서는 일찍“구인”（俅人），“곡인”（曲人）이라고 불리운적

이 있다. 새 중국이 건립된후 본 민족의 소원에 따라 정식으로“두룽족”이라고 명

명하였다.

두룽족의 기원과 력사에 대해서 현존하는 문헌자료나 기록이 적다. 두룽족인

민들은 기나긴 력사의 흐름속에서 수많은 신화전설을 만들어 인류의 탄생과 발전

을 해석하였으며 그것을 세세 대대로 전해내려오고있다.

두룽족기원에 관한 전설

머나먼 옛날 지상에는 인간이 없었다. 하늘에서 사는“거멍”（格蒙，두룽어

로서 하늘의 최대 신）이 돌판에서 흙으로 사람 둘을 빚었다. 잘 빚어진것은 남자

로 되였고 그리 잘 빚어지지 못한것은 녀자로 되였다. 거멍이 흙사람을 향해 입김

을 세번 불자 그들은 호흡을 하게 되였고 생명을 갖게 되였다. 둘은 오누이가 되

여 이때로부터 지상에 사람이 있게 되였다.

오누이가 태여난후 하늘에서는 아흐레동안 큰비가 쏟아져 지상에는 홍수가 범

람했다. 또 아흐레가 지난후 홍수는 점점 물러갔고 지상은 가는 곳마다 벌거숭이

가 되였다. 강으로 죽은 짐승들이 많이 떠내려왔다. 오누이는 배가 고팠다. 불도

없어 하는수 없이 짐승들을 건져내여 가죽을 벗기고 날것을 먹었다. 오빠는 얼굴

에 피를 묻혀가며 먹어댔지만 녀동생은 감히 날것을 먹지 못하고 칼로 간을 조금

씩 편으로 베여내여 말려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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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어디선가 큰 파리 한마리가 날아와 그들사이에 내려앉더니 뒤다리를 들

고 끊임없이 비벼댔다. 오빠는 그것을 보고 령감을 얻어 나무막대기를 구해다가

땅에 단단히 꽂아놓았다. 그리고 입은 베옷을 한조각 찢어서 나무막대기에 감고

비벼댔다. 그러자 베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피여났다. 오누이는 기뻐서 소리쳤

다.“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

그러나 불꽃은 순식간에 꺼졌다. 그들은 매우 슬펐다. 그다음에도 불꽃

은 인차 꺼져서 그들은 매우 조급해났다. 세번째에는 오빠가 마른 청태를 찾아다

인화를 해서야 불꽃이 죽지 않고 피여올랐다. 불이 있어서 고기를 익혀 먹을수가

있었고 더는 날것을 먹지 않아도 되였으며 생활은 날로 좋아졌다.

오누이는 너무 외로와서 두 길로 나누어 사람들을 찾으러 가기로 하였다. 녀

동생은 갖고있던 빗을 두개로 쪼개여 하나는 오빠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졌

다. 그들은 강가에서 헤여졌다.

오빠는 북쪽 상류로 갔고 녀동생은 남쪽 하류로 갔다. 길도 많이 걷고 시간

도 많이 흘렀지만 한 사람도 못만났다. 산과 강가의 나무가 굵고 높게 자랐을 때

에야 그들은 강을 사이두고 만나게 되였다. 오빠는 강의 동쪽에 있었고 녀동생

은 서쪽에 있었다. 오빠는 상수리나무를 찍어다가 떼목을 만들어 타고 강을 건너

왔다. 둘이 만나서 각자의 절반짜리 빗을 꺼내 맞춰보니 딱 맞아들었다. 오빠가

동생에게 오가는 길에서 사람을 만났느냐고 물으니 동생은 한 사람도 못만났다

고 하였다. 녀동생이 물으니 오빠도 같은 대답을 했다. 할수없이 그들은 원래 살

던 거와거얼푸산（格瓦格尔普山）의 동굴에 가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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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자 오빠는 동굴의 이쪽에서 자고 녀동생은 저쪽에서 잤다. 두 사람 사

이에는 돌담을 쌓아놓았다. 그러나 그들이 깨여났을 때에는 둘이 같이 자고있었

다. 중간의 돌담을 건드린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녀

동생이 오빠에게“우린 원래 따로따로 잤는데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로 왔어요?”

라고 나무랐다. 오빠는 억울해서 말했다.“나도 모르겠는데.”

이튿날 밤에는 각자 주위에 땔나무를 쌓아놓고 잤지만 후에는 저도 모르게

또 같이 자게 되였다. 쌓아놓은 땔나무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누이는 더

의아해졌다. 사흗날 밤에 그들은 쌓아놓은 땔나무우에 물이 가득 담긴 대나무통

을 올려놓았다. 대나무통은 살짝 건들기만 해도 엎질러지게 되였다. 그러나 오누이

가 깨여나보니 여전히 같이 자고있었는데 대나무통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물

한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오누이는 너무 궁금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가?

오빠가 녀동생에게 말했다.“아마 이는 거멍의 뜻인거야. 우리보고 결혼하여

후대를 이어가라는거지.”

오빠는 대나무통을 들고 거멍에게 기도했다.“만약 거멍님께서 우리 오누이를

부부로 맺어줄 뜻이 있다면 대나무통에서 쏟아진 물은 아홉갈래로 나눠질것입니

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이 아홉갈래 강가에서 살아갈것입니다.”

말을 마친 오빠는 대나무통의 물을 돌판우에 쏟았다. 물은 즉시 아홉갈래로

나뉘여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오누이는 부부가 되였다.

그들은 결혼후 아홉명의 아들과 아홉명의 딸을 낳았다. 매번 한쌍의 아들 딸

을 낳아서는 결혼시키고 그들을 대신해 동굴에 불을 지피고 바닥화로를 앉혀주었

다. 이렇게 모두 아홉개 바닥화로를 앉혀주었다.

바닥화로는 두룽족들이 가장 숭배하는 성스러운 가정재물이

다.술을마시고고기를먹을때마다바닥화로에다술을뿌린후술

과고기를올리고제사를지낸다.화로에걸쳐놓은쇠삼각다리나가

마를받쳐놓는세개의돌은성스러운것이기에얕보고깔보아서는

절대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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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모두 총명하고 근면했다. 활，칼，작살을 만들줄

알았고 사냥을 하고 화전경작을 하며 베를 짜고 광주리를 엮을줄 알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들지간에 갈등이 생겼고 자주 싸웠다. 그러자 그들은 활을 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즉 과녁을 맞힌 사람이 맞히지 못한 사람을 죽일수 있

다는것이였다.

년로하신 아버지는 그 일을 알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우린 다 거멍한

테서 온것이니 서로 죽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과녁을 맞힌 사람은 맞히

지 못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맞히지 못한 자는 맞힌 자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들으며 공물과 세금을 바치도록 하라.”

모두들 동의했다. 서로 겨룬 결과 장남과 장녀가 과녁을 맞히고 나머지 자녀

들은 맞히지 못했다. 장남과 장녀는 옥수수，조，보리중에서 제일 좋은 종자를 골

라지고 해가 솟아오르는 동쪽 금사강쪽으로 가서 벼슬을 하고 후에 한족으로 되

였다. 그곳의 곡식은 잘 자랐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과녁을 맞히지 못한 동생

들은 공물과 세금을 바치는 백성이 되였다. 그들은 처음에는“멍거우당（蒙沟当）”

에서 살다가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인구가 많아져서 아홉개 강의 량안에 분산

되여 살았다. 셋째아들과 딸은 두룽강에 와서 살았고 둘째아들과 딸은 먄마의

더쥬강（得久江）쪽으로 갔으며 여섯째아들과 딸은 먄먀의 라다거（拉打阁）일대의

당써얼（当色尔）로 갔다. 넷째아들과 딸은 먄먀 찬버부（产薄布）의 멍넝멍궁（蒙能

蒙共）에 갔는데 그곳은 해가 지는 곳이였다… 그후부터 아홉개 강가에는 오누이

가 낳은 아들 딸과 그들의 자손들이 살았다.

중화민족은예로부터오누이가결혼한데관한전설이있다.많은소

수민족즉투쟈족，리족，이족，하니족，묘족，거로족등도오누이가

결혼하고대를이어가는이야기가전해지고있다.다만그줄거리는각

자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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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펑쥬와 무니진

아득한 옛날 땅우에는 인가가 없었다. 하늘에는 두 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

펑쥬이고 다른 하나는 무니진이였다. 무펑쥬는 권리가 가장 컸으며 하늘과 땅의

갖은 귀신의 총우두머리로서 하늘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살았다. 무니진은 하늘

의 땅우에서 살았다.

무니진은 하늘의 땅우에서 나무를 찍어 산불을 놓기로 했다. 그가 주위의 나

무를 다 찍어놓고 이튿날 와보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어제 찍은 나무가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몽땅 다시 살아나있었다. 그가 다시 찍어넘기고 사흗날 와보니 마

찬가지였다. 이렇게 몇번이나 반복되자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 그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마음을 먹었다.

저녁에 그는 활을 들고 나무를 찍어놓은 수림에 와서 매복해있었다. 어둠이

깃들고 달이 떠올랐다. 그때 하늘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로인이 훨훨 날아

내려왔다. 그는 땅우에 이른후 찍어놓은 나무를 향해 후후 하고 입김을 불었다.

그러자 눈 깜박할 사이에 그 나무들은 모두 살아났다. 무니진은 화가 나서 로인앞

으로 달려가 활로 쏘려고 하는데 로인이 입을 열었다.“나를 쏘지마. 나는 네 외

삼촌이야. 네 중매를 서려고 왔어. 내 딸을 너한테 시집보낼 생각이야.”과연 며

칠후 로인은 딸을 보내와 무니진의 안해로 되게 하였다. 인간의 남녀가 부부로 맺

어지기 시작한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결혼후 그의 안해는 꿀벌，석벌，제비，박쥐 등 많이 낳았지만 사람은 하나

도 못낳았다. 안해가 무펑쥬한테 가서 점을 쳐보았다. 무펑쥬가 그녀에게 사람을

낳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무니진의 안해가 임신했을 때 숴라쵸

（索拉乔）의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남자아이를 낳았다. 후에 또 임신했을

때 무숴와（木索哇）의식을 치렀더니 딸아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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